
첨 부  종합의견

지스타 콘솔게임 공동관 참가사 선정평가에 7인의 위원님들과 함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7인 위원은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공

된 전체 문서와 빌드를 검토하였고 각자에게 제공된 노트북 환경에서 게임

패드를 이용한 실제 플레이를 해보고 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의 신선

하고 우수한 콘솔 게임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제공된 게임 중에는 이미 상용

화를 완료한 게임도 있었고, 비주얼적으로, 게임성 측면에서 완성도 높은 게

임도 있었습니다. 올해 게임산업전체로 볼 땐 여전히 호황이지만 현재 한국

의 게임산업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산업의 허리가 끊겼고 투자지원도 

역대 최소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AI의 발전으로 

많은 산업의 인력들이 직장을 잃고 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

으로 모든 산업 영역에서 게임산업이 가장 먼저 AI의 직접적인 수혜와 인적 

타격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스팀 기준 2025년 년간 2만개의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이미 올해는 집계이래 최대인 8월에만 2만7천개의 게임이 등록되

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본 평가 

및 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형 한국 게임 회사들이 이러한 경쟁 압력

을 이겨내고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출품하신 모든 제작사와 제작진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